
딱 일년 전 

 

우리 모두는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이 먼 여행길을 시작했습니다. 잠간이면 될 줄 알았지요. 

넉넉잡아 3 월말이면 끝나고 4 월부터는 당연히 정상적인 일정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박 3 개월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6 월 세째주일 아주 조심스럽게 한어권 

장년 예배 9 시와 11 시를 제한적으로 열었습니다. 간소화된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새벽기도, 

중고등부, EM 예배를 차례 차례 오픈하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이 코비드 

계절만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 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발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면서 불안속에 사재기를 지켜 보는 동안 거리두기와 마스크, 손 

소독제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악수와 포옹, 친교식사와 수다를 멈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열렬한 찬양과 기도까지 입을 닫거나 마스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눈만 마주칠 수 

있어도 다행이지요. 이렇게도 살아집니다. 아직까지는 각 예배마다 50 명 정원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스티커가 붙은 자리는 63 좌석이니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부 

현장예배를 시작하면서 보통 3 부 예배는 60 명을 넘고 있으니 상관이 없으시다면 부디 1 부와 

2 부 예배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세례식을 합니다. 당회에서 신중하게 의논한 결과 성찬식은 

잠정적으로 보류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표현하고 누리는 성찬식이기에 현장 예배를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독려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기쁜 소식은 이강천 

목사님이 서울에 위치한 새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목사님만 

4 월부터 목회를 시작한 후, 가족들은 후에 이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교우들께 

마음깊이 큰 감사를 전하더군요. 헤브론교회에 오셔서 직접 인사하길 강권하였습니다. 새로운 

일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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